
제 9회

USER
타자기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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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배를 불태우다

 산동반도를 막 돌아서자 멀리 바위산이 보였다. 산봉우리에 바위들이 

솟아 있는 산이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바위들이 붉게 빛났다. 마치 바위에 

노을이 얹힌 듯했다. 포구 앞에는 작은 섬이 하나 보였다. 김시방의 배는 

포구로 들어가지 않고 작은 섬 옆을 스쳤다. 일조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장보고와 정년은 이물과 고물에서 각각 경계를 섰다. 장보고는 

점점 멀어지는 붉은 바위산과 작은 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시방이 

한 사내를 데리고 와서 소개했다.

 “등주에서 탄 행수 노잡이데이. 새로 온 노잡이들을 퍼뜩 훈련시키고 

이제야 소개시키는기라.”

 “잘 부탁허요.”

 “지가 헐 말이구먼유. 이짝부텀 당구덜이 많으니께 잘 막아주셔유.”

 말투로 보아 그는 충청도 바닷가에서 등주 신라방으로 건너온 사내가 

분명했다. 김시방이 한 마디 더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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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수 노잡이 말이 맞데이. 당구덜이 어선으로 위장해 있다가 번개맨치로 

접근하는기라.”

 우두머리 노잡이가 선실로 내려가자 김시방이 웃으며 말했다.

 “쪼매 전에 얼이 빠진 사람 같았데이. 어데를 본 기가? ”

 “아, 포구를 보고 있었지라우, 포구 뒤에 산도 보고 쬐깐헌 섬도 보았지

라우.”

 “적산포에도 신라촌이 있다 아이가.”

 “지가 본 곳이 적산포인게라우?”

 “포구 뒷산 산봉우리 바우가 붉게 보인다고 적산포라고 헌기라. 포구 

앞에는 쪼매넌 섬이 있고.”

 그제야 장보고는 자신이 왜 적산포구와 적산, 작은 섬을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는지를 깨달았다. 가리포 앞에는 장도가 있고, 뒷산의 몇 개의 

산봉우리 중에 하나는 바위로 된 산이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는 마음

속으로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적산포와 적산, 작은 섬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리포를 연상시켜주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솟구치게 

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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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장님, 적산포가 참말로 가리포허고 비슷허그만요.”

 “나는 미처 몰랐데이. 쪼매 닮긴 했다 아이가. 해가 비치는 동쪽도 

같고마.”

 “그라그만요. 가리포도 아침에 해를 몬자 보는 동쪽이지라우.”

 “신라인덜은 우째 그란지 몰라도 당에 오믄 모다 해 뜨는 곳을 보고 

산다카이.”

 김시방이 사는 일조도 해가 가장 먼저 떠서 빛이 비치는 곳이라는 의미의 

지명이었다. 사람들은 명주에만 천태산이 있는 줄 알지만 일조에도 같은 

이름의 산이 있었다. 일조 천태산 정상에는 해 모양이 음각된 선사시대의 

바위 의자가 있는데, 이는 일조에 살던 씨족들이 대대로 해를 숭배해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촌장님도 그래서 일조에 사시는게라우?”

 “서라벌 귀족덜도 아침해를 볼라꼬 토함산에 자주 올라간데이.”

 “긍께 서라벌이나 가리포나 해를 숭배허는 것은 모다 마찬가지그만요.”

 “그기 어데를 가도 변치 않는 신라인의 맴인기라.”

 “촌장님 말씸을 듣고 본께 그러그만요. 탐진사람덜도 그래라우.”

 그때였다. 적산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바다에서였다. 바닷물 빛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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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르게 바뀐 흑수바다에 들어섰을 무렵이었다. 고물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정년이 김시방에게 달려왔다.

 “무신 일이가?”

 “배 한 척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그만요!”

 김시방과 장보고는 바로 고물 갑판으로 갔다. 과연 정년의 말대로 배 한 

척이 김시방의 장삿배 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장보고는 고기를 

잡는 어선 같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이 들었다. 김시방의 장삿배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수상쩍었다. 김시방이 말했다.

 “쪼매 더 지켜봐야겄지만 당구 배 같데이.”

 “그렇다믄 촌장님 지에게 맽겨 주시지라우. 지가 당구 배를 막아볼께라우.”

 “그기 에럽데이.”

 “미산포 별장에게 배운대로 허믄 되겄지라우.”

 정년도 한 마디 했다.

 “미산포에 당구덜이 왔을 때 별장이 물리쳤그만요. 별장은 당구덜을 

대비해서 훈련을 자꼬 시켰지라우.”



 “알았네. 실수읎이 장 궁사가 선원덜을 지휘허게나.”

 장보고는 즉시 선원들 중에 궁사들만 불러 모았다. 정년은 장보고 옆에 

참좌군관처럼 칼을 잡고 섰다. 노잡이와 키잡이, 돛잡이는 정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장보고가 미산포 별장이 훈련시켰던 대로 

엄하게 말했다.

 “내가 지시헐 때까지는 절대로 활을 쏘지 마라. 알겄냐!”

 “예, 궁사님.”

 궁사들은 장보고와 정년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었다. 모두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옆구리에는 칼을 찼다. 반면에 키잡이와 돛잡이, 닻잡이는 

칼만 찼다. 긴 창과 갈고리는 아직 배 갑판에 뉘어 놓고 있었다. 김시방이 

장보고에게 말했다.

 “당구덜이 맞데이. 어선이라믄 어부덜이 갑판에 나와 있어야 할낀데 

읎데이.”

 “촌장님, 지 생각도 그래라우. 어선이라믄 우리를 계속 쫓아올 리가 

읎겄지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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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한 척이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김시방의 

장삿배를 계속 쫓아왔다. 선장이 돛잡이에게 배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도록 지시했지만 어선으로 위장한 당구 배의 추격도 만만찮았다.

 이윽고 당구 배에 한두 사람이 보였다. 당구들의 우두머리인 듯 투구를 

쓰고서 선두에 서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김시방은 선장에게 배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도록 독려했다. 장보고가 김시방에게 말했다.

 “이쯤에서 배를 멈추고 당구덜을 지달리믄 으쩔께라우?”

 “아니네. 병법에 때로는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것도 좋은 전술이라고 

했데이. 저넘덜이 무서와서 도망치는기 아닌기라.”

 “당구덜이 끝까정 쫓아오믄 으쩔랍니까?”

 “다른 때 같으몬 쪼매 쫓아오다가 돌아가삐리는디 오늘은 독헌 넘덜인 

거 같데이.”

 김시방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장삿배는 적산포를 지나 일조 

바다에 들어서고 있었다. 일조 신라촌은 김시방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이었다. 신라촌 뒷산인 천태산에는 신라원이 있었다. 그때 선실에 있었던 

심지가 나와 궁사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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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일입니꺼?”

 “스님, 위험헌께 선실에 들어가 겨시지라우,”

 장보고가 심지에게 말하자 김시방이 손으로 어선으로 위장한 배를 

가리켰다.

 “심지스님, 저거 해적인기라요. 그렁께네 안전헌 선실로 들어가 겨시소.”

 장보고도 심지에게 한 마디 했다.

 “선실에서 기도해주시믄 모다 무사헐 거그만요.”

 “알겠십니더.”

 심지는 갑판에 놓인 창과 갈고리들을 보고는 다시 선실로 들어갔다. 

장보고가 말했다.

 “아직은 우리 배가 잘 피해가고 있지만 은제까정 이럴 수는 읎지라우. 

노잡이 선원덜이 지치믄 우리가 불리허겄지라우.”

 정년이 장보고의 말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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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덜이 지치기 전에 저넘덜을 지달리다가 쳐야 헙니다요. 선원덜이 

지쳐블믄 어처케  싸운당가요.”

 “이쯤에서 결판을 내야겄그만요!”

 장보고가 다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비장하게 말하자 김시방이 허락했다.

 “좋네. 장 궁사에게 전권을 주겠데이.”

 “심지스님이 기도허신께 우리 선원덜이 이길 거그만요.”

 장보고는 김시방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우두머리 돛잡이와 노잡이에게 

말했다.

 “돛을 내려부씨요.”

 “시방부텀 노를 젓지 마씨요.”

 장보고가 그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중늙은이인데다 

우두머리 행수급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보고의 지시를 깍듯이 

받들었다.

 “궁사님 말씸대로 하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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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사님 지시대로 하겠십니더.”

 돛을 내리고 노를 젓지 않자 김시방의 장삿배는 흑수바다에 멈추었다. 

검은 파도가 장삿배의 옆구리를 칠 때마다 돛대에서 삐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당구 배가 돛폭에 바람을 가득 안고 더 빠르게 다가왔다. 

장보고가 말했다.

 “내가 투구를 쓴 넘을 맞춰 자빠지게 허믄 그때 동상은 돛폭에 불화

살을 쏴부러잉.”

 “예, 성님.”

 긴장하고 있는 궁사들에게도 말했다.

 “화살을 애껴야 헌께 당구덜이 화살을 쏠 때는 그냥 엎드려 있어야 써. 

맞대응허지 말고.”

 “저넘덜이 몬자 불화살을 쏘믄 으쩐다요?”

 정년의 말에 장보고가 말했다.

 “우리는 돛을 내려부렀고, 갑판에 물을 찌그러부렀은께 불날 일은 읎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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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들이 갑판에 바닷물을 붓기 시작하자, 장보고와 정년은 뱃머리로 

올라갔다. 그때 당구 배에서 불화살이 하나 날아왔다. 장보고가 정년을 

밀어젖히자 그 사이로 불화살이 날아와 갑판에 떨어졌다. 불화살은 

바닷물에 젖은 갑판 위에서 맥없이 꺼졌다. 불화살을 신호로 당구 

배에서 화살이 소나기 오듯 날아왔다. 화살이 한 차례 무더기로 날아온 

뒤에야 장보고가 투구를 쓴 당구에게 화살 한 발을 쏘았다. 그러자 

투구를 쓴 당구가 흑수바다로 굴러 떨어졌다. 장보고가 정년에게 소리쳤다.

 “동상, 당구 돛에 불화살을 쏴부러!”

 마침 당구 배의 돛을 겨냥하고 있던 정년이 불화살을 날렸다. 불화살은 

곧장 당구 배의 돛에 불을 놓았다. 돛에 불이 붙자마자 당구들이 갑판 

위에서 날뛰었다. 우두머리 당구가 장보고의 화살에 맞아 죽고 돛에 

불이 붙어 타오르자 갈팡질팡했다. 장보고가 다시 소리쳤다.

 “모다 화살을 쏴라!”

 “예, 궁사님!”

 돛이 불길에 휩싸이자 갑판 위에서 이리저리 날뛰던 당구들이 일부는 

흑수바다로 뛰어들었다. 또 화살을 맞은 몇 명은 비명을 지르며 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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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쓰러졌다. 장보고의 작전은 예전의 미산포 별장처럼 용의주도했다. 

당구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흑수바다 파도에 떠밀려갔다. 심지는 

아직도 선실에서 기도 중이었다. 김시방이 용단을 내렸다.

 “돛을 올리그래이.”

 “수색헐 때는 긴장해야 써. 숨어 있는 넘이 있을 줄 모른께.”

 김시방의 장삿배가 당구 배에 접근하는 동안 선원 두 명이 갈고리를 

던졌다. 갈고리가 걸리자 당구 배가 끌려왔다. 칼을 뺀 정년이 먼저 훌쩍 

뛰어 당구 배로 넘어갔다. 창을 든 궁사 두 명도 정년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정년이 장보고에게 당구 배로 넘어오라고 손짓했다. 갑판 위에 

쓰러져 죽은 당구들만 있을 뿐 안전하다는 수신호였다. 김시방과 장보고는 

당구 배로 갔다. 당구 배의 갑판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불에 탄 

돛은 시커멓게 타버린 채 앙상했다. 이윽고 선실을 수색하던 정년이 

소리쳤다.

 “성님, 선실 창고에 사람덜이 있그만요!”

 “당구가 있을지 모른께 지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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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창고 문틈으로 손발이 묶인 사람들만 

보였다. 며칠 동안 굶은 듯 신음소리만 뱉어냈다. 그중에서 누군가가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우덜은 신라인이어유. 당구덜헌티 붙잽혀 노비로 팔려가고 있슈.”

 “걱정 말드라고잉. 우리는 신라인이여.”

 정년이 한 마디 하고는 발로 창고 문을 찼다. 정년의 발차기에 창고 문이 

박살났다. 과연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손발이 묶인 여섯 명의 신라인 사내들이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정년이 한 사람씩 새끼줄을 풀었다. 김시방이 장보고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덜을 우리 배에 옮기그래이. 물이라도 멕이몬 기운을 쪼매 

차릴기다.”

 궁사들이 창고 안에 든 사람들을 한 명씩 업었다. 김시방은 선원들에게 

죽은 당구들을 수장시키고 빈 배를 불 지르라고 명했다. 당구 배는 

선실에서 연기를 내뿜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우두머리 노잡이가 

김시방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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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배를 불태우다

 “촌장님, 바다에 뛰어든 당구덜을 워쩌지유?”

 “구출헌 신라인덜을 일조 신라촌에 맽길라몬 시간이 읎데이.”

 “알겠구먼유.”

 장삿배에 구출한 신라인 여섯 명을 다 태우고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며칠을 굶은 여섯 명은 당장에 뭍으로 내려가 신라촌에서 기력부터 회

복해야 했다. 당구들은 납치한 신라인들을 일부러 굶기는지도 몰랐다.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실비실해야만 배를 탈출하거나 반항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심지는 당구 배에서 구출한 신라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었다. 신라인 

모두 절에 다녔던 불자인지 심지 앞에서 합장하고 있었다.

 “인자 안심해도 됩니데이. 이 배는 신라촌 촌장님 배입니더. 여러분은 

신라촌으로 갈낍니더. 거기는 신라인이 사는 마실입니데이. 거기에는 

신라소도 있꼬 나 같은 스님이 머무는 신라원도 있십니데이.”

 “스님, 이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십니더. 우리는 메칠째 어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컴컴헌 배 안에 갇혀 있었십니더. 인자 광명세상에 

나온 거 같십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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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배를 불태우다

 정년이 말했다.

 “탐진에서 온 사람 있는게라?”

 “한 사람만 겡상도고 모다 충청도 사람이유.”

 김시방의 장삿배는 일조 앞바다를 지나치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 포구로 

들어갔다. 장삿배에서 내린 김시방은 구출한 여섯 명을 데리고 신라촌으로 

갔다. 뭍에서도 장보고와 정년은 김시방을 호위했다. 신라촌은 포구에서 

깊숙한 천태산 산기슭에 있었다. 그런데 바닷물은 신라촌 앞까지 들락

거렸다. 바닷물이 빠지면 신라촌 앞은 드넓은 개펄이었다. 그러고 보니 

신라촌 사람들은 개펄에서는 소금을 굽고, 들판에서는 농사를 짓고 

산자락에서는 불을 피워 숯을 만들고 살았다. <계속>




